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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창업경험 특성이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창업가의 이전 창업경험은 벤처창업기업의 

중요한 인적자본으로서 후속 창업시 벤처창업기업의 운영과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창업가의 이전 창업경험이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일관된 결과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가의 창업경험 특성을 성공창업경험과 실패창업경험으로 구분하고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업력의 조절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창업경험특성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성공창업경험은 고용에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재무적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패창업경험은 고용과 재무적 성과 모두에서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에 따른 조절효과는 실패창업경험에서는 

정의 조절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성공창업경험에서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창업경험의 특성(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 이후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창업기업의 업력이 늘어나면서 이전 창업경험의 효과는 더욱 강

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단기적인 영향관계와 장기적인 영향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창업가의 창업경험의 효과가 경험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경험이 있는 창업가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도 창업경험의 특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경험, 벤처창업기업, 성공경험, 실패경험, 성과

Ⅰ. 서론

벤처창업기업의 창업과 성공에는 창업가의 특성이나 해당 

제품시장의 특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

다. 특히, 창업가의 여러 특성들은 벤처창업기업의 기회포착, 
설립과정에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

므로 중요하다. 기존 창업가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 인적자본 특성 및 행태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 있다. 최근 들어 창업이 일생에서 한번 있는 활동이 아

니라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

쇄창업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전 창업경험 여부에 

따라 창업경험이 있는 연쇄창업가(serial entrepreneur)와 처음 

창업하는 최초창업가(novice entrepreneur)로 구분하고 이들간의 

특성차이를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Politis, 2008; Westhead 
& Wright, 1998; Westhead et al., 2005a; 2005b). 

최근에는 과거 창업경험이 후속 벤처창업기업의 창업초기 

자원조달, 기회추구 활동 및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과거 창업경험이 벤처창업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과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
존 연구들은 창업경험이 있는 창업가들은 창업관련 지식과 

학습으로 인해 처음 창업하는 창업가들에 비해 창업초기 어

려움을 극복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창업가의 

과거 창업경험이 벤처창업기업의 중요한 인적자본으로 활용

될 수 있음을 강조해왔다(Delmar & Shane, 2006; MacMillan, 
1986; Toft-Kehler, et al, 2014).
국내에서도 과거 창업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업경험이 

있는 창업가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고 있다. 특
히, 여러 국가들에서는 실패한 창업가들의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창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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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효과들도 나타나고 있다(김형호·윤현덕, 2015).
과거 창업경험은 학습효과를 통해 후속 창업시, 창업기업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

져 왔다(MacMillan, 1986). 창업경험으로부터 학습된 지식이나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들이 새롭게 설립된 벤처창업기업의 운

영과정에 이전되거나 활용됨으로써 창업초기 어려움을 극복

하고 초기역량을 형성하며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설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내외 실증 분석결과들은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연구결과들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즉, 연구에 따라서는 창업경험이 성과와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이기도 하고(Stuart & Abetti, 1990; 
Eesley & Roberts, 2012; 김민수 외, 2010; 배영임, 2014), 창업

경험과 성과간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이기도 하며(Alsos & 
Carter, 2006; Tornikoski & Newbert, 2007),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들이(Dencker, et al, 2009; Oe 
& Mitsuhashi, 2013; Westhead & Wright, 1998; 김인수·이택구, 
2018; 이종건  외, 2014; 윤보현·박준병, 2007) 나타나기도 한다.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일관된 연구결

과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존연구들이 창업경험의 

특성을 성공경험과 실패경험으로 구분하지 않고 성패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학습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제하는데 원인

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동일 창업경험 유형내에서도 상이한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

로, 실패경험은 성과에 긍정적 영향관계를 보이기도 하고

(Boso, et al, 2019), 업종을 변경한 경우 실패경험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Eggers & Song, 2015). 
또한 창업경험은 성과와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어

(Delmar & Shane, 2006; Toft-Kehler et. al., 2014)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상황적 영향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경험 

특성을 성공경험과 실패경험으로 세분화하여 성과간의 관계

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기존연구들에서는 창업

경험 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창업경

험을 성공과 실패경험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각각의 창업경험

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창업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효과들이 창업이후 기업창업의 사

업경험과 조직화가 진행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 창업기업 업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벤처창업기

업 창업가들의 창업경험 특성은 성과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가? 둘째, 창업경험 특성과 성과간의 관계를 기업업력에 따른 

어떤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창업가의 

창업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들을 정

리하였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부분으로 연구표본과 주요 변수들의 측정방법 및 분석방법들

을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분석결과들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

의 주요 연구의의,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들을 제시하였

다. 

Ⅱ. 선행연구 및 연구모형

2.1 창업경험에 대한 기존연구

벤처창업기업들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실현하

기 위해 창업하여 기회를 추구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창업가들은 창업준비과정이나 초기

창업시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도전과 위기상황에 직면

할 수 있으며 창업가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생

존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 창업경험은 벤처창업기업 초

기에 중요한 인적자본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중요

한 의사결정과 적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창업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Reuber & Fisher, 1999; Politis, 2008)
벤처창업기업에 있어서 창업경험의 중요성으로 인해 선행 

연구들에서는 창업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경험 여부에 따

른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특성차이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 연

구들은 창업가의 과거 창업경험에 따라 최초창업자(novice 
entrepreneur), 연쇄창업자(serial entrepreneur) 또는 여러 기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창업자(portfolio entrepreneur)로 

구분하고 각각의 창업가 또는 창업기업들의 자금조달, 정보원

천 활용, 기회인식과 탐색, 기회포착, 조직역량, 성과간의 차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Westhead & Wright, 1998; 
Westhead et al., 2005a; 2005b).
둘째, 창업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

하다(Eesley & Roberts, 2012; Dencker et al., 2009). 창업경험 

보유는 이전 창업과정을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에 대한 학

습을 통해 창업기업들이 직면하는 신생기업의 불리함을 극복

하고 필요 자원들을 적기 확보함으로써 성과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창업경험과 성과간

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들은 연구결과에 따라 긍정적 

영향관계(Stuart & Abetti, 1990; Eesley & Roberts, 2012; 김민

수 외, 2010; 배영임, 2014), 부정적 영향관계(Alsos & Carter, 
2006; Tornikoski & Newbert, 2007) 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

는 것(Dencker et al., 2009; Oe & Mitsuhashi, 2013; Westhead 
& Wright, 1998; 김인수·이택구, 2018; 이종건 외, 2014; 윤보

현·박준병, 2007)과 같이 일관되지 못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최근에는 창업경험의 상황적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Delmar & Shane, 2006; Zhang, 2018). 이들 연

구들은 창업경험과 성과의 비선형적 관계나 창업경험과 성과

간의 상황적 관계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창업경

험이 성과나 자원확보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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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Zhang, 2018). 
대표적으로는 창업가들은 학습곡선 효과에 따라 창업경험과 

성과간에 U자형 영향관계가 존재하며 상황적 유사성이 높을

수록 성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관계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

다(Toft-Kehler et. al., 2014).
넷째, 창업경험을 보다 세분화하여 성공경험과 실패경험으

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험특성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

고 있다(Hsu, et al,, 2017). 이는 기존연구들이 창업경험을 성

공 또는 실패로 구분하지 않고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학습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창업가와 벤처창업기

업의 의사결정과 창업과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성공경험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

(Paik, 2014)이나 실패경험과 실패학습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Boso et al., 2019)과 같이 창업경험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경험 중에서 실패에 따른 회복과 재창업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Cope, 2011). 많은 창업기업들은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

다. 최근에는 이러한 실패과정에서 나타나는 창업가의 감정상

태 이해, 실패로부터의 극복 및 재기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Shepherd & Cardon, 2009; Shepherd & Haynie, 
2011). 실패에 대한 심리 및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실패로

부터의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업을 재도전하거나 재기 과정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Yamakawa & Cardon, 2015; 
Yamakawa, et al, 2015).
창업가의 창업경험은 과거 창업과정을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한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창

업경험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창업초기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성과에 미치는 상황적 요인으로서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창업경험의 역할과 효

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2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

벤처창업초기 기업들은 제한된 내부자원과 축적된 조직역량 

부족으로 인해 창업가의 역량과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창

업가의 경험특성은 매우 중요하다. 창업가는 과거 창업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창업경험을 통

해 창업초기 회사의 설립과 기회추구를 포함한 창업과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할 수 있다(Delmar & Shane, 2006; 
Reuber & Fisher, 1999). 
창업경험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 창업과정을 통해 성공적

인 신규 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있

다. 창업초기 필요자금 확보, 신규 인력의 채용, 신제품 개발, 
잠재 고객 만남 및 비즈니스 협력관계 구축(Aldrich, 1999)에 

대한 이전 경험들을 활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초기운영이 가능

하다. 또한 창업초기에는 회사설립 뿐만 아니라 신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장개척에 이르기까지 여러 활동들을 동

시에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창업가 본인의 제한된 시간과 초

기 자원을 배분하는데 창업경험이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의 우

선순위를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활용하는데 유리

할 수 있다.
둘째, 창업경험은 이전 창업과정을 통해 획득한 다양한 정

보원천과 외부 자원제공자에 대한 선별과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다(Westhead et al., 2005a; Zhang, 2011). 창업초기 사업기

회의 개발과 추구를 위해 다양한 정보원천으로부터 가치있는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자신이 추구하는 기회로 구체

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창업초기 내부적으로 부족한 자

원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투자자금, 정책자금, 기술, 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 자원 제공자

들이 존재하나 유용한 외부자원의 종류와 자원제공자의 유용

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창업경험은 이러한 다양한 외부 자

원들의 제공내용과 범위 및 활용조건에 대하 이해, 자원제공

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 및 자원내용과 제공자별 활

용 유용성을 높임으로써 외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창업경험은 과거 창업경험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

계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Adams, et al, 2016; 
Campbell, 1992; Milanov & Fernhaber, 2009). 창업경험을 보유

하고 있는 창업가들은 처음으로 창업하는 창업자들에 비해 

이전 창업경험을 통해 형성된 기존 고객, 공급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전 사업을 통해 

형성된 고객이나 공급자 및 파트너들이 후속 창업기업에서도 

동일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간접적인 네트워

크 형태로도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창업경험에 

의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이점이 존재할 수 있다. 
창업경험을 성공경험과 실패경험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

화한 경우에도 각각의 창업경험들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rup, 2005). 성공경험을 가지고 있는 창업가들

은 자신의 과거 사업들을 통해 얻게 된 경험과 지식을 새로

운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Toft-Kehler et. al., 2014). 또한 

이전 사업의 성공에 따라 형성된 창업가에 대한 성공 이미지

나 명성은 외부 자원제공자들에게 추가적인 성공에 대한 기

대감을 제공함으로써 외부 자원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Zhang, 2011). 기존 사업추진과정에서 형성된 비즈니스 네트

워크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유용한 정보나 협력을 활용함으

로써 후속 창업시에도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전 창업에서 실패경험을 보유한 창업가도 후속 창업시에

는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전 사업의 실패로부터 학습

(learning from failure)을 통해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획득한 지

식과 경험을 후속 창업시 활용함으로써 유사한 시행착오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Boso et al., 2019). 외부 자원의 활용

이나 외부 정보원천의 활용에 있어서도 성공에 유용한 네트

워크나 정보원천들의 중요성이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사업에 
미치는 중요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자원 활용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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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미 실패를 경험한 창업가들은 반복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사업기회를 

추구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창업가의 창업경험 특성과 성과간

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 창업가의 창업경험은 벤처창업기업 성과와 정의 영

향관계를 가질 것이다.
   1-1: 창업가의 성공창업경험은 벤처창업기업 성과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
   1-2: 창업가의 실패창업경험은 벤처창업기업 성과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

2.3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업력

의 조절효과

신생 벤처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직내부의 자원

이나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창업가의 지식과 역량 및 경

험특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Stinchcombe, 1965). 특

히, 창업초기 창업가의 이전 창업경험은 벤처창업기업의 초기 

운영에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이전 창업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가는 이전 창업경험이 없는 창업가들에 

비해 다양한 사업관련 경험과 지식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창업초기 회사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어

려움들을 보다 쉽게 극복하고 사업기회 추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Westhead et al., 2005a; 2005b). 창업이후 벤처

창업기업들이 어느정도 조직화를 구성하고 성장기에 들어서

는 경우에는 새로운 인력충원이나 부서 설립 등을 통해 창업

가 1인 기업이 아닌 여러 조직구성원들이 함께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면서 발전할 수 있다. 이

러한 조직성장 과정에서 벤처창업기업들은 창업초기의 불안

정하고 혼돈스러운 조직운영방식을 벗어나 보다 조직차원의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조직차원의 역량과 시스템을 구

축하게 된다(Kazanjian, 1988). 
벤처창업기업의 성장과정에 따라 창업가의 과거 창업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기

업내부의 업력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가의 창업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Delmar & Shane(2006)는 스웨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경험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효과와 업력의 조절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벤처창업기업의 업력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가의 창업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창업이후 벤처창업기업들은 기업운영 과정을 통해 기업자체

의 독자적인 경험과 내부지식을 축적 가능하므로 업력이 지

남에 따라 창업가의 초기 창업경험으로부터 획득한 지식과 

경험은 벤처창업기업의 내부 경험과 지식으로 대체될 수 있

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창업초기에는 아이디어 단계이기 

때문에 창업가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사업

이 지속되어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신규인력들이 충원되고 

조직내 프로세스가 정착되면서 창업가의 개인적 경험과 지식

의 영향은 감소할 수 있다(Churchill & Lewis, 1983). 또한 벤

처창업기업들은 사업기회 추구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

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인력들

이 증가하면서 조직화 과정과 구성원간 역할분화가 진행되면

서 창업가의 경험 기여도는 점차 약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창업초기 특성이 기업의 성장이후에 오랜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각인효과(imprinting effects)로 인해 창업초기 

특성이 이후 성과 및 조직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Boeker, 1989; Eisenhardt & Schoonhoven, 1990;  
Milanov & Fernhaber, 2009; Mathias, et al, 2015). 이는 창업초

기 창업가의 창업경험 효과는 이후 조직내 의사결정과 조직

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오히려 업력이 증가하면서 

창업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즉, 창업가의 초기 조직운영이나 사업기회 추구방

식에 대한 일관되게 추진하거나 창업경험을 통해 확인된 지

식과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인력을 충원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창업가의 창업경험이나 초기특성의 영향

력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Beckman & Burton, 2008). 
본 연구에서는 창업초기 특성의 각인효과의 중요성과 영향

효과에 따라 벤처창업기업의 업력이 증가하면서 창업가의 창

업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

다. 국내 벤처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가가 회사의 설립자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

문에 창업가의 특성이 벤처창업기업 기회포착에서부터 외부 

자원조달 및 조직화의 전과정에 대한 총괄 책임자이나 설계

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창업가의 역할이 창업초기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벤처창업기업의 설립과 성장과정에 직접

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가의 경험특성이 

벤처창업기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국내 창업가의 영향력은 성공과 실패경험 각각의 경험 모두

에서 업력이 증가하면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전

의 성공적 창업경험에서는 성공의 노하우나 지식 및 네트워

크를 재활용하고 하는 형태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패 창

업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실패하지 않기 위한 노력 및 성공을 위한 지식과 학습을 

통해 성공을 추구함으로써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창업가의 창업경험 특성과 성과간

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2: 창업가의 창업경험과 벤처창업기업 성과의 정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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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관계는 업력이 증가할수록 강화될 것이다.
 2-1: 창업가의 성공창업경험과 벤처창업기업 성과의 정의 

영향관계는 업력이 증가할수록 강화될 것이다.
 2-2: 창업가의 실패창업경험과 벤처창업기업 성과의 정의 

영향관계는 업력이 증가할수록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론

3.1 연구표본

본 연구를 위한 연구표본은 2013년 벤처기업정밀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벤처기업정밀조사는 매년 국내 벤처기업으로 확

인된 기업들을 모집단으로 2천여개 기업들을 층화표본추출하

여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의 전반적인 기업현황과 특성들에 대

한 자료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본자료에 포

함된 총 2,069개 자료 중에서 업력 7년 이하이고 2012년 매출

값이 0이상이며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응답값들이 

충실한 기업들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업력기준으로 7
년 이하인 기업은 총 1,137개 기업이며 이중에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한 응답값이 미흡한 자료를 제외

하고 총 1,077개 벤처창업기업들을 연구표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표본의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업력에서는 3년이하 

368개(34.2%), 4~5년 374개(34.7%) 및 6~7년 335개(31.1%)로 

구성되어 있다. 업종에서는 제조업 739개(68.6%)와 비제조업 

338개(31.4%), 창업자 성별에서는 남성이 창업한 기업 1001개
(92.9%)인 반면 여성이 창업한 기업은 76개(7.1%)로 나타났다. 
창업가의 창업당시 연령대는 20대 31명(2.9%), 30데 359명
(33.3%), 40대 509명(47.3%), 50대 163명(15.1%), 60대 이상은 

15명(1.4%)이다. 

3.2 변수측정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이다. 벤처

창업기업의 성과측정은 쉽지 않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상이한 

성과변수들과 다양한 측정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다(Brush & 

Vanderwerf, 1992; Coad, 2009; Read, et al, 2009). 본 연구에서

도 기존 창업가의 창업특성과 성과간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벤처창업기업의 성과변수를 활용하여 매출액규모, 인당

매출액 및 종업원 수와 같은 규모변수를 성과로 측정하였다

(Delmar & Shane, 2006; Eesley & Roberts, 2012; Toft-Kehler et. 
al., 2014; 김인수·이택구, 2018; 배영임, 2014). 벤처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회사

를 설립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성공적인 기회추

구의 결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기업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성과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매출액규모, 인당매출액 

및 고용규모는 모든 벤처창업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변수

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여러 업종의 벤처창업기업들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별 기업들의 2012년 기준 

매출액규모, 인당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성과로 측정하였다. 
모든 성과변수들은 2012년말 기준의 값에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을 성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벤처창업기업 창업가의 이전 창업경

험 특성이다. 창업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창업경험 

유무(Dencker er al. 2009; 윤보현·박준병, 2007), 창업경험 횟

수(Stuart & Abetti, 1990; Eesley & Roberts, 2012; Delmar & 
Shane, 2006; Toft-Kehler et. al., 2014; 배영임, 2014)로 측정하

였으며, 측정방법으로는 대부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시 창업자의 자기응답식이 대부분이며(Delmar & Shane, 
2006; Toft-Kehler et. al., 2014; 윤보현·박준병, 2007; 배영임, 
2014), 일부 2차 자료를 활용한 창업경험(Paik, 2014)에 대한 

측정도 시도되고 있다. 창업경험은 현재 회사의 창업이전에 

창업하여 운영한 회사수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도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Stuart & Abetti, 1990; Eesley & Roberts, 
2012; Delmar & Shane, 2006; Toft-Kehler et. al., 2014). 창업가

들은 창업에 대한 기대치나 목표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Cassar, 2007), 특정 재무적 성과(매출액 등)는 업종에 따른 

차이가 크고 특정 활동(기업공개, M&A)은 업종특성과 창업자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객관적인 성공 또는 실패의 

기준으로 설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도 설문서를 활용한 기존연구들에서와 같이 창

업자의 자기응답식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전 창업경

험은 현재 벤처창업기업 설립이전에 전체창업경험 총합(총 창

업기업 수), 성공창업경험 개수(성공한 창업기업 수), 실패창

업경험 개수(실패한 창업기업 수)를 측정하였다. 전체창업경

험 총합 값의 분포가 특정 값들로 치우쳐있음을 고려하여 전

체창업경험 변수들은 모두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으로 측정하

였다(Delmar & Shane, 2006; Toft-Kehler et. al., 2014). 또한 과

거 창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각 변수값에 1을 합산한 후 자

연로그로 변화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창업

경험 개수와 창업경험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성공창업경험과 

실패창업경험의 갯수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성공창업경험과 

실패창업경험의 변수도 전체창업경험 변수와 동일한 방식으

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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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조절변수는 기업업력으로 측정하였다(Delmar 
& Shane, 2006). 기업업력은 해당 벤처창업기업의 설립이후부

터 2012년 연말까지 운영연도로 측정하였다. 기업업력의 조절

변수와 독립변수의 상호작용변수는 두 변수간 곱의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창업경험의 세가지 독립변수들과 상호작용변수 

값을 계산하였다.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발생가능성을 고려

하여, 기업업력 변수를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하고 이를 

독립변수들과 곱한 값을 상호작용변수 값으로 활용하였다. 회

귀분석 식에도 평균중심화된 기업업력 변수와 이를 이용한 

상호작용변수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기초통계 상관계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창업가 성별 1.07 0.26 1

2.창업가 연령대 2.79 0.78 -.05 * 1

3,.창업가 이공계 여부 0.61 0.49 -.20 ** -.06 ** 1

4.창업가 산업근무연수 12.15 6.48 -.13 *** .53 *** .03 1

5.공동창업여부 0.12 0.32 .03 -.01 .05 .01 1

6.기술력 3.32 1.01 .04 -.05 * .02 .02 -.01 1

7.업력 3.76 1.82 -.02 -.02 -.05 -.03 .00 -.05 1

8.전체창업경험 (ln값) 0.18 0.37 -.05 .16 *** -.06 ** .08 *** -.01 -.08 *** -.00 1

9.성공창업경험 (ln값) 0.13 0.30 -.02 .16 *** -.05 .10 *** -.03 -.07 ** .00 .83 *** 1

10.실패창업경험 (ln값) 0.06 0.23 -.05 * .06 ** -.03 .01 .04 -.05 * -.02 .63 *** .11 *** 1

11.매출액 (ln값) 11.36 1.75 -.03 .06 ** -.08 ** .06 ** -.05 .04 .35 *** -.04 .04 -.13 *** 1

12.인당매출액 (ln값) 9.09 1.39 -.02 .02 -.04 .05 -.07 ** .05 .27 *** -.07 ** -.01 -.13 *** .88*** 1

13.종업원수 (ln값) 2.27 0.85 -.02 .10 *** -.08 *** .06 * .01 -.00 .28 *** .04 .09 *** -.06 ** .59*** .14 *** 1

<표 1> 주요 변수 기초통계 및 상관계수

* p<.1, ** p<.05, *** p<.01

전체표본 (N=1077)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통제
변수

창업가 성별 -.005 -.009 -.007 -.011

창업가 연령대 .031 .028 .033 .028

창업가 이공계여부 -.049 -.049 -.045 -.046

창업가 산업근무년 .047 .041 .044 .039

공동창업여부 -.057 ** -.050 * -.057 ** -.051 *

기술력 .090 *** .090 *** .086 *** .088 ***

업력 .347 *** .345 *** .317 *** .320 ***

독립
변수

전체창업경험 -.064 ** -.066 **

성공창업경험 .026 .029

실패창업경험 -.135 *** -.133 ***

조절
효과

전체창업경험X업력 .066 **

성공창업경험X업력 .015

실패창업경험X업력 .074 **

R 제곱값 .209 .223 .213 .228

수정 R 제곱값 .172 .185 .174 .189

F값 5.550 *** 5.887 *** 5.540 *** 5.814 ***

<표 2> 매출액 규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주: 모든 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이며 업종(2수준) 더미변수 계수는 생략함
* p<.1, ** p<.05, *** p<.01

전체표본 (N=1077)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통제
변수

창업가 성별 -.012 -.015 -.014 -.017

창업가 연령대 -.013 -.015 -.011 -.014

창업가 이공계여부 -.010 -.009 -.006 -.006

창업가 산업근무년 .045 .040 .043 .039

공동창업여부 -.081 *** -.075 *** -.081 *** -.076 ***

기술력 .106 *** .106 *** .103 *** .104 ***

업력 .262 *** .260 *** .234 *** .236 ***

독립
변수

전체창업경험 -.090 *** -.092 ***

성공창업경험 -.012 -.011

실패창업경험 -.126 *** -.123 ***

조절
효과

전체창업경험X업력 .062 *

성공창업경험X업력 .022

실패창업경험X업력 .059 *

R 제곱값 .167 .175 .170 .179

수정 R 제곱값 .127 .135 .129 .137

F값 4.205 *** 4.354 *** 4.201 *** 4.281 ***

<표 3> 인당매출액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주: 모든 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이며 업종(2수준) 더미변수 계수는 생략함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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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표본 (N=1077)

모형9 모형10 모형11 모형12

통제
변수

창업가 성별 .009 .005 .008 .004

창업가 연령대 .082 ** .080 ** .083 ** .080 **

창업가 이공계여부 -.083 ** -.083 *** -.080 ** -.081 **

창업가 산업근무년 .026 .021 .024 .021

공동창업여부 .021 .026 .020 .025

기술력 .011 .011 .008 .011

업력 .281 *** .279 *** .263 *** .265 ***

독립
변수

전체창업경험 .013 .011

성공창업경험 .072 ** .075 **

실패창업경험 -.075 ** -.074 **

조절
효과

전체창업경험X업력 .039

성공창업경험X업력 -.001

실패창업경험X업력 .058 *

R 제곱값 .148 .156 .148 .159

수정 R 제곱값 .107 .115 .107 .116

F값 3.622 *** 3.801 *** 3.578 *** 3.726 ***

<표 4> 고용 규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주: 모든 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이며 업종(2수준) 더미변수 계수는 생략함
* p<.1, ** p<.05, *** p<.01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여러 창업가 특성과 벤처창업기업 특성변수들을 

포함하였다. 벤처창업기업 창업가 특성으로는 창업가의 성별

을 측정하였으며, 남성인 경우에는 1의 값, 여성인 경우에는 

2의 값을 부여하였다. 창업가의 창업당시 연령대를 측정하였

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총 5개 구간(20대=1, 60대=5)으로 구

분하고 측정하였다. 창업가의 학부시절 이공계전공인 경우에

는 1의 값을 부여하고 그 외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또한 

창업가의 관련 산업경력수준은 현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경험 년수로 측정하였다. 벤처창업기업의 공동창업인 경

우에 1의 값을 부여하고 단독창업인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

하였다. 벤처창업기업의 전반적인 기술력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 기업의 기술력 수준으로 세계 유일기술, 세계 최고수준

과 동일(거의 100%수준), 약간 미흡(80% ~ 99%수준), 미흡

(60% ~ 80%수준), 경쟁열세(60% 이하수준)의 5단계 수준으로 

구분하고 세계 유일기술 수준인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고 

경쟁열세 수준인 경우에는 5의 값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업종특성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중분류(2 Digit) 단위의 업

종분류를 더미변수로 측정하고 각각의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 및 변수간 상

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IV. 분석결과

4.1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 분석

통제변수들과 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력

의 경우에는 모든 성과변수와 정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창업여부는 매출액과 인당매출액에 부

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가 

연령대는 고용과 정의 영향관계를 보이며 창업가 이공계전공

여부는 고용규모와 부의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벤처창업기업 창업가의 이전 창업경험과 성과간

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2>에서 <표 4>와 같다. 
전체창업경험과 벤처창업기업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창업경험이 매출액 규모에 미치는 영

향은 모형1과 같이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β=-.064, p<.05)를 

보이고 있으며, 인당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 5와 같이 부

의 유의한 영향관계(β=-.090, p<.01)를 보이는 반면, 종업원 

수인 고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창업가의 과거 창업경험이 벤처창업

기업의 성과와 정의 영형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1을 기

각하고 있다. 
창업경험을 성공과 실패로 세분화하였을 때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성공창업경험은 고용규모

(모형10)에는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β=.072, p<.05)를 보이는 

반면, 매출액규모(모형2)과 인당매출액(모형6)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창업가의 성공

창업경험이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

이라는 가설 1-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실패창업경험은 매출액 규모(모형2)에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

(β=-.135, p<.01), 인당매출액(모형6)에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

(β=-.126, p<.01) 및 고용규모(모형10)에 부의 유의한 영향관

계(β=-.075, p<.05)를 보이고 있다. 이는 창업가의 실패창업경

험이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1-2을 기각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창업가의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는 창업경험의 유형과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따라 다른 영향관계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전 창업경험의 성패여부와 관계없는 전체창업경험은 

매출액과 인당매출액과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고용규모에

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전체창업

경험의 효과는 창업경험의 세분화된 유형별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고용에 있어서 벤처창업기업들의 전체창업경험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데 이는 성공창업경험의 긍정적

인 효과와 실패창업경험의 부정적인 효과가 상충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결과이다. 매출액과 인당매출액에 있어서는 전체창

업경험과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성공창업경험

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재한 상태에서 실패창업경험의 부정적

인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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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험을 성공창업경험과 실패창업경험으로 구분할 경우, 
각각의 창업경험 특성은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와 서로 다른 

영향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성공창업경험은 고용성과에는 정

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는 반면, 재무적 성과와 관련된 매

출액이나 인당매출액에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

다. 반면, 실패창업경험은 모든 성과변수와 부의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이고 있다. 
창업가의 창업경험 특성중에서 성공창업경험이 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할 수 

있다. 창업가는 이전 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존 성공방식을 동

일하게 적용하거나 자신의 성공경험과 지식에 대한 과신과 

집착함으로써(Denrell, 2003: Shepherd, et al, 2003; Rerup, 
2005), 새로운 사업에서 요구되는 핵심성공요인과의 차이로 

인해 기존 성공경험으로부터 획득한 지식과 경험들의 효과가 

새로 창업한 사업이나 업종에서는 가치창출이 어려울 수 있

다. 또한 과거 성공에 대한 기존지식들이나 경험에 대한 의존

이나 이를 바탕으로 여러 상황의 문제들을 지나치게 단순화

하거나 일반화하는 경향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에서도 본인의 

지나친 단순화, 제한적 추론이나 감각에 의존함으로서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신규 지식을 획득하고 학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Miller, 1993; Rerup, 
2005).
반면, 실패창업경험 효과는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과 관련이 있

을 수 있다. 첫째, 과거 실패로부터의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아서 실패경험으로부터 후속 사업추구 과정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지식과 정보 및 경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

했을 수 있다(Rerup, 2005). 둘째, 과거 실패에 대한 분석과 학

습이 부족하여 실패원인을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간주하고 타

업종을 변경하여 기존의 실패관행들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실

패가 지속될 수 있다(Eggers & Song, 2015). 셋째, 본 연구에

서 재무적 성과변수는 규모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실패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가들은 재창업시 다소 보수

적이거나 규모확대 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무적 성과규모가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국내 사회적 또는 제도적 환경이 실패한 창업가들에 데

해 우호적이지 않음으로써 실패한 창업가들이 재창업시 오히

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다. 

4.2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업력

의 조절효과 분석

창업경험과 벤처창업기업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업력의 조

절효과 분석결과는 <표 2>에서 <표 4>와 같다. 전체창업경험

과 벤처창업기업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창업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업력의 조

절효과는 매출액규모(모형3)에 대해서는 정의 유의한 영향관

계(β=.066, p<.05), 인당매출액(모형7)에 대해서도 정의 유의

한 영향관계(β=.062, p<.1)를 보이는 반면, 고용(모형11)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창업가의 과거 창업경험이 벤처창업기업 성과간

의 관계가 업력에 따라 강화될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고 

있다.
창업경험을 성공과 실패로 세분화하였을 때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업력의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다. 
성공창업경험과 매출액규모(모형4), 인당매출액(모형8) 및 고

용규모(모형12)의 관계에 대한 업력의 조절효과는 모든 성과

변수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창업가의 성공창업

경험과 벤처창업기업 성과의 관계가 업력에 따라 강화될 것

이라는 가설 2-1을 기각하고 결과이다. 반면, 실패창업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업력의 조절효과는 매출액규모(모
형4)에 대해서는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β=.074, p<.05), 인당

매출액(모형8)에 대해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β=.059, p<.01) 
및 고용규모(모형12)에 대해서도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β
=.058, p<.01)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가의 실패창업경험과 벤

처창업기업 성과의 관계가 업력에 따라 강화될 것이라는 가

설 2-2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창업가의 창업경험과 벤처창업기업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업력의 조절효과도 창업경험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는 업력이 증가함에 따라 

정의 영향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절

효과는 성과변수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매출액과 인

당매출액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강화되고 있으나 고용성과

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조절효과는 창업

경험의 세부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성공창업

경험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실패창업

경험에 대해서는 매출액, 인당매출액 및 고용성과 모두에서 

조절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업력에 의한 조절효

과가 과거 창업경험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벤처창업기업의 업력의 조절효과가 창업경험특성에 따라 상

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관련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창업가의 과거성공경험과 업력의 조절효

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할 수 있

다. 과거 성공경험에 대해 과신에 의한 의존으로, 창업한 신

규사업분야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이나 학습을 소홀히 함으로

써 업력증가에 따른 경험축적이나 학습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존경험과 새롭게 학습한 지식들간의 시너지

를 창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Denrell, 2003: Shepherd et al., 2003; Rerup, 2005). 
성공경험을 갖춘 창업가의 과거 지식이나 경험이 새로운 학

습을 통해 획득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과의 통합적이고 효율

적인 활용이 미흡함으로써 업력증가에 따른 학습효과나 지식

창출이 미흡하여 성과에 대한 기여가 낮을 수 있다(Zah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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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 2002).
반면, 실패경험의 경우에는 과거 실패과정이나 상황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신규 벤처창업기업의 업력이 지나면서 여러 

의사결정 상황에 반영됨으로써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과거 실패경험이 많은 창업자들은 성공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업운영방식이나 경쟁행위들에 대해 시도

하고 학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

향의 시도와 학습을 사업초기에는 자원투자대비 효과가 미흡

할 수 있다. 그러나 업력이 지나고 여러 시행착오과정속에서 

사업분야에 적합한 방식을 찾으면서 본격적으로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Rerup, 2005).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업력의 조절효과는 정의 영향으로 업력

이 증가하면서 창업경험의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존 연

구(Delmar & Shane, 2006)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은 창업이후에도 실질적인 창업가-
대주주이면서 동시에 대표경영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창업가

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원인이 있

는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전 창업

경험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창업가의 과거 창업경험과 벤처창업기업 성과의 관계는 단순

히 창업경험 그 자체보다는 성공 또는 실패와 같은 창업경험

의 세부적인 특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벤처창업

기업들의 창업가들이 과거 창업경험들이 후속 창업시에 창업

초기 중요한 인적자본으로서의 역할이 창업경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공창업경험은 매출액이

나 인당매출액과 같은 재무적 성과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

으나 고용에 있어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실패창업경험은 재무적 성과에 단기적으로는 부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업력이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시

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의 창업경험 특성(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창

업경험 특성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연구결과이며 향후 성공 또는 실패경험에 대한 보다 세분화

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가 성과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일한 창업경험의 경우에서도 성과변수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는 향후 이

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업력의 조절효과는 창업경험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과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국내 벤처기업 창업가들에게 제시하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의 창업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성공경험과 실패경험을 그 자체로 중

요한 지식과 경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성공과 실패경험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나 배재가 아닌 각각으로부터의 경험과 

지식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둘쨰,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경우, 기존 지식과 경험에 대한 

지나친 의존보다는 새로운 사업환경에 필요한 지식과 학습에 

대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존 경험과 새로운 지식의 

통합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보

여준다.
셋째, 업력증가에 따른 경험과 학습이 창업가 개인이 아닌 

조직차원의 역량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창업한 기업차원의 지식과 학습을 통해 조직역량으로 체계화

하고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

째, 창업가의 창업경험에 따른 특성에 대해 보다 세심한 접근

이 필요하다. 창업경험 보유 여부나 유형별 창업경험 보유여

부 이상으로 해당 창업경헙을 통해 어떤 학습과정과 새로운 

창업환경에서의 적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즉, 창업경험을 갖고 있는 재창업자 지원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심한 정책지원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쨰, 재창업 지원의 효과는 단기적보다는 장기적으로 발생

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

패경험 창업자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나 장기적으로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경험을 갖춘 재창업자들에 대한 지

원시에는 최초 창업자 대비 보다 시간적 효과를 고려한 정책

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정책목표에 따라 서로 다른 재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창업경험 특성별로 성과변수별 영

향관계가 달라지고 있음은 재창업자 지원을 통해 고용에서 

매출증대와 같이 여러 성과변수를 동시에 높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정책목표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창엄경험특

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창업가들의 이전 창업경험의 부정적인 직접효과는 연

쇄창업가들이 최초창업가들에 비해 보다 유리한 초기 지식과 

경험들을 활용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패한 창업

가들의 재창업 지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

제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실패한 창업가들이 

획득한 창업경험들의 지식과 경험들을 다시 활용하여 재창업 

과정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하나 본 연구 결

과는 이와는 반대로 실패경험은 오히려 낮은 성과를 보여주

고 있어 이와 관련된 보다 심층적이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해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창업경험의 구체적 특성과 정교한 측정의 한계가 존재한다. 
창업가의 회고에 의한 측정으로 인해 이전 경험에 대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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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 문제, 창업경험의 시기,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객괸적 

판단기준 등과 같은 창업경험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과거 창업경험에 대한 업종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창업업종의 연속성 여

부나 이전 창업과 현재 사업간의 기술, 고객 및 비즈니스 유

사성 등과 같은 창업경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소들에 차이

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셋째, 업력

을 제한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나 창업경험 효과가 기업의 업

력구간에 따른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업력의 비선형

관계와 같이 다양한 영향관계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시도하

지 못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성과변수는 재무적 규모 관점

의 성과변수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성장성이나 수익 및 생존여

부와 같은 보다 다양한 성과변수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가의 실제 창업경험이 없더라도 이

전 기업이나 조직내에서 사내창업이나 사내기업가정신 활동

과 같은 유사 창업경험이나 신규 프로젝트 수행과 같은 활동

및 경험들과 실제 창업경험의 효과들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

요하다. 향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하여 국내 벤처창업기업에 

있어서 창업가의 창업경험특성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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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rior entrepreneurial experience on new venture performance. Entrepreneurial experience has 
significant impacts on the early development processes of new ventures founded by experienced entrepreneurs. There are inconclusive 
resul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new venture performance. Based on the data of Korean new venture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 these relationships of different entrepreneurial experience on new venture performance. Success experience 
has positive effects on employment but no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Failure experience has negative relationships with financial 
performance as well as employment. There are moderating effect of firm age on the relationship of only failure experience with 
performance.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on new ventures’ development 
and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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